
스위스 ‘미술 캐비닛’, 서울 상륙

PEOPLE 에바 프레젠후버

35년차 베테랑 갤러리스트 에바 프레젠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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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리

갤러리에바프레젠후버는 스위스의 ‘국가 대표’ 갤러리다. 
오스트리아 출신 에바 프레젠후버가 2003년 취리히에 전격 
오픈했다. 우고 론디노네, 우르스 피셔, 피슐리&바이스 등 스위스 
작가를 국제 무대에 선보여 왔다. 한국 미술계와는 2022년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며 연을 맺었다. 작년에는 더 밀접한 
스킨십을 위해 경리단길에 ‘쇼룸’을 오픈했다. 프레젠후버를 만나 
서울 쇼룸의 비전을 묻고, 갤러리 운영 노하우를 들었다.

캐롤 던햄 <Qualiascope: Female Taken Alone> 리넨에 우레탄, 크레용, 
연필, 아크릴릭 129.5×117×3cm 2021

— 갤러리에바프레젠후버(이하 GEP)는 스위스의 3대 갤러리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 독자들에게 그 위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갤러리 설립 배경이 궁금하다.
Eva Presenhuber 원래 나는 순수미술 전공자였다. 
빈응용미술학교에 다니던 시절 여러 작가와 친구로 지냈다. 
우고와도 그때부터 죽이 잘 맞았다. 졸업하고 나서 작업보다는 
전시를 여는 일이 더 잘 맞는다는 걸 알았다. 1989년 취리히의 
발케투름갤러리 디렉터로 일하며 갤러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하우저앤워스와 5년간 파트너십을 거쳐 2003년 
GEP를 설립했다.

— GEP는 한 작가와 오래 일하기로 유명하다. 주요 갤러리 
프로그램을 알려달라.
EP 우고만 해도 3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다. 대가로 발돋움한 
후에도 신의를 지키고 있다. GEP는 프란츠 웨스트, 카렌 킬림닉, 
수 윌리엄스, 샤라 휴즈 등 수많은 작가의 전시를 열어왔다. 
갤러리는 우리 공간에서 여는 전시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뮤지엄산에서의 우고 론디노네 전시다.

— GEP 소속 작가는 다양한 국적과 매체를 아우른다. 정체성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페티시즘’이 감지된다. 작품의 물성이 특히 
매혹적이다. GEP는 어떤 작가와 협력하길 선호하는가?
EP 사실 나는 순수 화가보다 공간을 정확하게 다루는 조각가와 
설치작가를 더 보여주고 싶었다. 카렌 킬림닉, 더글라스 고든, 
칸디다 회퍼 등이 그렇다. 판매가 어렵다고 여겨지던 퍼포먼스, 
비디오, 공간설치도 이젠 트렌디한 매체로 자리 잡지 않았나? 
2000년 갤러리에 합류한 더그 에이트킨은 실험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비디오작품으로 새 장르를 개척했다. 실험 정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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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P의 서울 상륙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취리히, 
비엔나와 서울이라니! 독특한 행보다. 서울에 언제 처음 
방문했는가? 흥미롭게 지켜보는 한국 작가는?
EP 2007년 3월 우고의 아라리오갤러리 전시로 처음 서울을 
방문했다. 그해 아뜰리에에르메스의 마틴 보이스 개인전 오프닝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후 2022년 프리즈 서울이 우리를 
다시 한국과 만나게 해주었다. 한국의 예술과 대중문화는 매우 
역동적이다. 나는 2020년 뉴욕에서 구정아 작가의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 9월 취리히 미그로스현대미술관에서 열릴 
양혜규 개인전도 고대하고 있다.

— GEP는 2022년 프리즈 서울 참여를 계기로 서울 아트씬과 
탄탄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2022~23년 토르비욘 로드란드와 
루이사 갈리아르디의 개인전과 한 차례의 그룹전을 개최했다. 
2024년 서울아트위크 기간에는 P21과 첫 협업 전시를 열었다. 
기존 P21 전시장에 GEP의 쇼룸을 론칭했다. P21과는 어떻게 
컬래버레이션하게 되었나?
EP 세 차례의 서울 팝업 전시가 성공적으로 열린 다음, P21-
의 최수연 대표가 쇼룸을 제안했다. 직접 가서 P21 공간을 
보니, 부티크 같은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한남동의 주요 
미술관, 갤러리와 가까워 입지 조건이 좋았다. 이 쇼룸에서는 
세계적 아티스트이지만 아시아에선 비교적 덜 유명한 작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갈하게 큐레이팅된 캐비닛 스타일 전시를 
열게 되리라. 소규모 전시는 작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존 딜그 <Wild Life> 캔버스에 유채 35.5×46.5×4cm 2024

— 한편, 당신은 스위스 아트바젤의 위성 페어인 ‘리스테’ 
창립자이다. 1996년 아트바젤의 ‘대기자 명단’이라는 발칙한 
뜻으로 신생 페어를 열었다. 리스테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페어로 꼽힌다. 이제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진 않지만, 
창립 스토리가 궁금하다.
EP 1996년 발케투름갤러리가 아트바젤에 입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트페어를 만들어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 
쾰른의 ‘언페어’와 비슷한 걸 해보자고. 솔직히 아트바젤이 우리를 
막아설까 걱정했다.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엔 아티스트와 갤러리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아트바젤도 이를 인식하고 리스테를 수용했다. 많은 
컬렉터와 큐레이터가 한자리에 모이는데, 다양한 작가와 갤러리가 
주목받으면 그게 차차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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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보이스 개인전 <�Celestial Snowdrops> 전경 2024 P21

— 올해는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불안이 아트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신은 35년 차 베테랑 갤러리스트. 미술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EP 내 경험상 시장의 수축기는 항상 번영기로 이어졌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미래를 낙관하는 
여유도 부려보고···. 침체기일수록 신념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 GEP의 올해 계획을 살짝 귀띔해 달라.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EP 취리히 공간에서는 2월 새 소속 작가인 리슬 라프, 4월 스티븐 
시어러, 6월 작고 작가 프란츠 웨스트의 대형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비엔나점에서는 5월 젊은 화가 체이스 홀의 신작 회화 
전시가 하이라이트다. 서울 쇼룸에서는 4월 샤라 휴즈와 오스틴 
에디 아티스트 커플의 신작,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토비아스 
필스의 회화가 공개된다. 목표는, 우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미술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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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 프레젠후버. 현재 취리히에 2개, 빈에 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서울 쇼룸에서 3월 30일까지 아이오와 작가 존 딜그 

개인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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